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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회 국무회의 - 2018.06.19. 정부서울청사

어제 대통령께서는 6·13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 참모진이 특

별히 가져야 할 자세로 유능함과 도덕성과 겸손한 태도를 주

문하셨습니다. 이런 덕목은 내각에도 똑같이 필요합니다.

대통령 말씀의 바탕 위에서 저는 내각, 특히 장관님들께 몇

가지의 구체적인 부탁을 드리려 합니다.

이제부터 각 부처는 성과, 특히 국민생활에 관련되는 성과를

내야 합니다. 각 부처가 성과를 내도록 특별히 노력해야 할 정

책과제는 각 부처가 이미 알고 계시지만, 그래도 국무조정실을

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.

정책은 기대만큼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고, 그렇지 못하는

경우도 있습니다. 어느 경우든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하

고 균형있게 국민께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.

대국민 설명의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따로 알려

드리겠습니다만, 요컨대 장관님들께서 직접 챙긴다는 자세로

임해 주시길 바랍니다. 아주 중요한 정책이나 그 결과는 장관

들께서 담당 실국장을 대동하고 언론에 직접 브리핑하시면 더

좋겠습니다.

정책은 입안 단계부터 대국민 설명의 문제를 고려에 넣어야

합니다. 정책을 어떻게 구성해야 국민의 이익이나 편의에 더

많이 기여하고,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 쉬울지 등을 고려하면

서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.

최근 고용과 분배에 관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

결과를 정확하고 균형있게 파악하고 설명했는지에 대해서는

고려해야 할 문제도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.

그러나 그런 아쉬움과 별도로, 정책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

지 못하면 그에 따르는 국민의 고통을 정부가 함께 아파하면

서 정책의 보완을 준비해야 합니다. 다만 국민의 고통에 대해

서는 그때그때 직접적으로 공감하고 함께 아파해야 하지만 정



- 2 -

책의 보완은 그때그때 찔끔찔끔 하기보다는 효과를 확실히 낼

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무겁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7월 1일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고, 건강보험료 부과

체계가 개편됩니다. 내일부터는 아동수당에 대한 사전신청을

접수해 9월에는 첫 수당을 지급합니다.

새로 시행하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정책이 충실

히 마련돼야 하지만, 시행을 위한 실무적 사전준비도 충실히

이루어져야 합니다.

각 부처는 새로운 시책을 시행하면 생길 문제들에 대해 지

나칠 만큼 꼼꼼하게 미리부터 점검하고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

바랍니다. 예전부터 우리 사회는 그런 준비를 꼼꼼히 하지 않

고 대충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. 이제는 그런 습성을 끊어야 합니다.

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자들께는 저녁이 있는 삶의 가능성을

높여드릴 수 있지만, 사용자들께는 경영의 고민을 안겨드릴 것

입니다.

경영부담이 커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께는 노동시간 단

축의 연착륙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해드려야겠습니다.

대신에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은 노동시간 단축이

업무방식의 혁신과 일자리 증가로 연결되도록 지혜를 내주시

기 바랍니다.

최근 여성운동이 종래와는 다른 차원과 양상으로 전개되고

있습니다.

여성을 겨냥하는 범죄를 엄단하고,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

을 시정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. 그러나 그런 범주를 뛰어넘는

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 사회 저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

직감합니다.

여성가족부는 물론, 다른 부처들도 요즘의 그러한 변화를 지

금보다 훨씬 더 깊게 인식하시고 훨씬 더 유연하게 수용했으

면 좋겠습니다. 그만한 철학과 감수성을 정부가 함양해야한다

고 생각합니다.


